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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qe HM BbWaTHq: nO HCTHHe npHnbCBTHn eCTb 

Bac 6ec. KoeMy 50ry BepyeTe? H peIlIa: AHTHXPHCTY)." 

pyccKoro 

HCTOpHH 6blJl pa3 “ 3TO -

CTpaIlIHblÌl np06neMa He TOnbKO B 

TOM, qTO HacTynHT B a B TOM, 3TO *HnO 

B HanpaBneHHOM CTpaIlIHOrO H ero)"17) 

HTor 

0 He6ecHblx 

CHnax, qero 6blCTb qenOBeK)J 

(KHpHnn 

17) A. M. naHqeHKo(1999) "BpeMJI: Be'lHoe HaCTOJlmee HJlH npeXOllJlmee õYl1Ymee," H3 HCTOpHH 

pyccKoll KyJ1bTypbl: B 3 T. , T. 3. cnõ., c. 69. 

18) H. H. llaHHneBcKHlí (1 995) "3aMblCJI H Ha3BaHHe <nOBeCTb J1eT> ," OTe

qeCTBeHHBJI HCTOpHJI, No. 5, C. 102. 
19) ll. C. J1HXaQeB(1950) "<nOBeCTb BpeMeHHblX J1eT ... >: 

f10BecTb BpeMeHHhIX J1eT, B 2-x 'IBCTJlX, lIacTb 2, M., c.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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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지고， 그에게 다가온 죽음에 대해 서술한다. 먼저는 영혼의 육체 

로부터의 분리， 영혼이 신의 보좌로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이 

야기가 묘사되고， 이러한 고난이 서술된 뒤에， 선교자는 세계 종말의 징후에 

대한 묘사로 넘어간다. “불길이 산， 돌， 나무， 바다를 삼키면서， 동에서 서로 

흐를 것이고 ... 하늘은 자작나무 껍질처럼 말려질 것이며 ... 땅은 타 없어질 것 

이 며 , 사람들은 불을 통과하게 될 것 이 다 ... (orHb nOTe앤T OT BOCTOKa JlO 3anaJla , 

nObJlaR rOpbI, KaMeHbR, JlpeBa, MOpR... TBepb KaKb 6epeCTa CBepnITCR... 3eMJIR 

li3 rOpllTb II BCb JIIOJleH npOHJlyT 4pe3 OrHb ... )"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이미 세계의 종말이 오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미 우 

리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것들은 마치 이미 주께서 말씀 

하신 바， 종족이 종족을， 왕국이 왕국을，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 

을 경험할 것이며，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멸망하며， 지진이 있게 될 것 

이 다(H ce y*e BIIJlIlMb KOHeu MlIpy npIl6JIII*aeTCR, y*e 60 MaJIO Hamero *IIBOTe 

II BbKa; BCR*e RKO rOcnOJlb pe4e, IICnllTameCR BbCTaTII IIMaTb R3bIK Ha R3bIK, 

uapCTBO Ha uapcTBo, cTpaHa Ha cTpaHy II 6YJlyT rJIaJlhl II nary6hl II TpyChl 

nOMbCTHO )."20) 

「이고리 원정기 (CJIOBO 0 nOJIKy HropeBe)J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경 

우， 이 작품을 직 · 간접적으로 아포칼립스 문학에 연결시키거나 포함시키고 

있다. 오도흡스까야(H. A. OJlOXOBCKaR )21)와 고게쉬빌리 (A. A. rOremBIIJIII)22)의 논 

문들은 「이고리 원정기」의 주요 모티프와 그 구조들을 분석하면서， 요한 계시 

록의 구조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고게쉬빌리는 “「이고리 원 

정기」의 폭서와 갈증의 모티프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 

이 겪는 고통의 이야기가 서술된 「요한 계시록」의 구절들의 메타포에서 그 

형상적 의미적 (06pa3HO-CMbICJIOBoe) 요소를 취하고 있다"23)라고 말한다. 그러 

나 이 견해는 사실상 「이고리 원정기」에서 이고리의 군대가 정교도의 땅을 

이교도의 능욕으로부터 방어한다거나 보호한다는 어떤 언급이나 인용도 찾아 

20) K. φ. KaJla i!lloB뻐(1821) [JaMJfTHHKH pocc써CKO.깨 CJ10BeCHOCTH XII BeKa, M., CC. 92-101. 
21) fl. A. OJlOXOBCKa51 II A. r. liaKaHypcK때(1990) "BpeMlI H n03THKa B <CJlOBe 0 nOJlKY 

flropeBe> ," <CJ10Be 0 TlOJ1Ky HropeBe> H MHpOB033peHHe ero 3 TlOXH, KHeB, C. 92. 
22) A. A. rorem뻐재(1999) "0 xpHCTHaHCKHX OCHOBax XYllO:l<eCTBeHHoro 뻐lliJleHHlI aBTopa 

<CJlOBa 0 nOJlKY flropeBe>," TpH HCTO'lHHKa <CJ10 Ba 0 TlOJ1Ky HropeBe>. HCCJ1eOOBaHHJl, 

M., CC. 158-210. 
23) 같은 책， c.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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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유라고 보인다. 즉， 이고리와 그의 군대들에서 

요한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로서의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한 

편， 오도홉스까야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한 

다.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이고리의 출정은 좋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Y:l<e 

ÕO Õellbl ero naCT nTμUb nO nYÕH~; BOnUH rp03y BbCpO:l<aT no ~pyraM; OpnH 

KneKOTOM Ha KOCTH 3BepH 30ByT; nHCUH õpewyT Ha 'I epBneHbl~ II\HTbI)24l 낮에 는 

일식과 안개， 먹구름이 몰려오고(Torna HrOpb B03pe Ha CBeTnOe COnHue H BHne 

OT HerO TbMO~ BC쩌 CBO~ BO~ npHKpblTbl; COnHue eMy TbMO~ nyTb 3acTynawe )(37) 

아침에는 핏빛의 새벽노을이 물든다(npyraro nHH BenMH paHO KpOBaBble 30pH 

CBeT nOBena~T; 'IepHbIe Ty'lH C MOp~ HnYT, XOT~T npHKpblTH 4 conHua, a B HHX 

Tpe ll\yT CHH씨 MonH뻐)(38). 오도홉스까야의 이 와 같은 지 적 과 “‘불길 한 시 기 ’의 

전조는 의심할 바 없이 초인간적인， 환상적인 힘을 제시한다”검)라는 언급은 

성서적인 입장을 포함한 신화적인 상징체계로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 

구자의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제와 보다 본격적인 자세하고 세밀한 분석은 클레인(KneflH)의 연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그의 논문은26)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 

째는 「이고리 원정기」와 아포칼립스 문학의 유사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둘 

째는 「이고리 원정기」에 들어 있는 아포칼립스적인 테마의 영향을 밝히는 것 

이다. 

그는 아포칼립스 슈제트를 1)악의 개별적인 의인화(적그리스도， 반(反)성 

모)， 2)악의 집단적인 의인화(적그리스도의 일당， 부정한 동물들)， 3)우주의 무 

질서로 구분하여 「이고리 원정기」에서의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클레인의 주 

장에 따르면， 브세슬라브(BcecnaB)는 “날아다닐 수 있는 이중적(인간， 늑대)인 

존재로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 되고 모독의 여인(neBa OÕHna)27l은 반(反)성 

24) OlloxoBcKaJl, 11. A.(1974) C.π'OB'O '0 noπKy HropeBe, Ky1l6b1weB, CC. 36-37. 앞으로의 인 

용은 이 판본을 따라 본문 중에 제시한다. 
25) 11. A. OlloXOBCKaJl, A. r. BaKaHYPcKII1l (1990) "BpeMJI H n03TIIKa B <CJlOBe 0 nOJlKy I1ro 

pOBe>," <c.π'OBO 0 nO.11Ky HropeBe> H MHpOB033peHHe ero 3nOXH, KlleB. C. 92. 
26) 11. KJIellH (1976) "<CJlOBO 0 1I0JlKy I1ropeBe> 11 anOKaJlllnTII'IeC KaJl JI‘HepaTypa," TpYI1b1 

OTl1e.11a I1peBHepYCCKoB .llHTepaTypbl, T. 31 , JJ., CC. 104-115. 
27) 클레인이 내리고 있는 「이고리 원정기」의 ‘모욕의 여인(neBa 06때a)’에 대한 해석 

은 매우 홍미롭다. 그에 따르면， 많은 경우 학자들은 이것을 아포칼립스 문학에서 

고대 루시인들이 까얄 전투에서 뿔로베츠 인들에게 패배하고 난 뒤 겪게 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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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상응하며， 뿔로베츠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일당에 상응한다. 따라서 클레 

인은 러시아인들의 패배를 “기독교도들에 대한 승리， 선의 패배”로 해석한다. 

또한 일식 현상과 핏빛의 새 벽노을을 “우주적 무질서를 동반하는 것” 사건으 

로 분류한다. 

물론 클레인이 분석하고 지적하고 있는 세계의 종말에 관한 모든 슈제트들 

은 성서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 

가오지 않는 것은 그의 적용이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이라는 점과， 더 

나가서는 논리적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이고리의 뿔로베츠인 

들에 대한 원정에서 뒤따르는 열악한 기상조건이나， 짐승들의 울부짖음 등의 

묘사는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원정의 필연적인 패배에 

대한 예고하는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원정은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었 

다. 이것은 이고리와 브세볼로드가 다른 공후들과 연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해 

서 출 전 한 것 이 아니 라， “미 래 의 영 광을 나누기 로(õYllymylO cJlaBy nOlleJlY! Th)"로 

그들끼리 결정하고 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대 러시아 문화의 이념 

층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고， 작가의 이념을 위반 

하는 것이었다. 

「이고리 원정기」를 아포칼립스 문학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와 

함께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즉， 이 연구의 방향은 「이고리 

앙에 대한 얄레고리적 표현으로 해석한다. 그려나 클레인은 이것을 이러한 텍스트 

내적 정보와 동시에 텍스트 외적 정보로 보충하여， 필자가 보기에는 보다 풍요롭 

고 정확한 이해를 주고 있다 즉， 이스뜨린(HCTpl-IH)이 메포지 계시록에 대한 연구 

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비잔틴의 전설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전해온다. ‘정의롭지 못함’이라는 이름의 여인(별명은 ‘파멸’이라고 칭했 

다)이 물고기의 머리를 먹고 잉태하여 출산한 것이 적그리스도였다. 이 ‘정의롭지 

못함’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단어는 고대에는 곧 ‘모욕’이었고， 따라서 

「원정기」의 ‘모독의 여인’의 형상은 많은 부분에서 계시록의 악의 여인의 형상과 

일치 한다(BCTaJla 06Hlla B CHJlaX lla%b6o%a BHYKa? BCTynHJla lleB이o Ha 3eM~ TpO~HOIO ， 

CnJleCKaJla J1e6e때HblMH KP뻐 Ha CHHeM MOpe y llOHY). 여 기 서 흥미 로운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여인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바다와 관계하고 있다는 점이다(돈 강의 푸 

른 바다) 이러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요한 계시록에서의 음녀가 머물고 있는 장 

소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천사가 요한을 이끌어 보여주는 심판의 장변에서 음 

녀가 받을 심판의 모습이 제시되고 이 때 그녀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물위인 것 

으로 나타난다: “이리 오라 많은 물위애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 

라(요한 계시록 17장 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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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기」 텍스트를 성서와 연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리하초프(ll. C. 

JhlXaqeB)가 대표적이다. 리하초프는 「이고리 원정기」에서의 “영리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마법과도 같은 이성의 소유자도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 

다(HH XblTpy, HH ropa311Y, HH nTHUIO ropa3 llY CYlla BO)(<Ha He MßHYTß)(47)"를 인 

용하면서 “여기에서 이 섬판이 신의 심판이라는 어떤 암시도 없다”라고 쓰고 

있다쟁) 그러나 리하초프의 이 언급은 그의 책이 씌어진 시기의 정치적 상황 

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양보로 보여진다. 즉， 이 구절이 ‘신의 심판’에 대 

한 언급은 프세슬라프(BceCJIaB)나 권력의 분할과 골육상쟁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공후들에게만 해당한다는 리하초프의 해석은 종교적 해석을 배제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에트 문학 연구의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저자의 목소리는 텍스트 내적 방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텍스트 외적 방향성이고리 원정기」의 모든 독자들을 염두에 

둔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세 러시아의 아포칼립스적인 분위기는 15세기말-16세기초에 가장 정점 

에 이른다. 정교회의 연표에 따르면， 1492년은 천지창조 이후 7천년이 지난 

시점， 세계의 종말의 시점으로 이해되었다. 종말론 사상과 관련된 날짜와 시 

간의 계산은 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육일간의 천지창조와 제 칠 일째의 안 

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서에 따르면， 신에게 있어서 시간의 단위는 천년이 

하루와 같이 간주되었다. 성서학자들의 예표론에서 숫자 ‘칠’은 완전한 숫자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세계의 존속은 육천년(이 경우， 칠천년 째는 지상에 실현 

되는 신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의미했다). 또는 칠천년(이 경우， 완전한 일주일 

의 주기에 따라 여닮 번째 천년은 최후의 심판의 시간과 영원한 왕국의 시간 

으로 이해되었다)으로 제한되었다. 가장 커다란 그리스 연표가 7000년까지만 

작성된 이유는 이러한 기독교적 시간관의 반영이다.잃) 

성자전과 예언자적 문학에서 세계의 종말은 당연한 사건으로서 언급되어진 

다.때)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는 에삐파니 쁘레무드르이 (Err때aH써 

npeMYllp뼈)가 쓴 「세르게이 라도네쥐스끼의 생애전(~HTHe CeprH~ PallOHe%CKOrO)J 

28) 1I. C. JlHxa'leB(l985) <CJ10BO 0 nOJ1Ky HropeBe> H KyJ1bTypa ero BpeMeHκ Jl., c. 221. 
29)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E. 5. Pora'leBcKaJl (1994) "OTJJO:l<eHHe CTpamHor。

CYlla," JlHTepaTypHoe o603peHHe, No. 5/6, cc 46-49 

30) B. CaxapoB(1879) 3CXaT0J10rH'IeCKHe CO 'lHHeHHß H CKa3aHHß B ~peBHepycCKon 

nHCbMeHHOCTH H BJ1HßHHe HX Ha Hapo~Hble I1YXOBHble CTHXH. 



러시아 문학의 종말론적 신화양상 77 

과 「스쩨판 빼름스끼의 생애전(~HTHe CTe~aHa nepMCKOr이」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최후의 시간이 도래하기 직전에 성 세르게이와 세라펌에 대한 

찬미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다. 

15세기 말-16세기 초는 러시아 역사에서 정교와 유대주의 이단자들(주로 

노브고로드-모스크바 이단)， 즉 신약 성서의 주된 교리들을 부인하는 이들과 

의 갈등의 시기였다. 노브고로드 이단자들의 비난은 주로 기독교 교회의 교 

리， 즉， 삼위일체， 성화， 수도원 제도， 성찬의 신비 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이단자들이 집중적인 공격한 것은 임박한 세계의 종말에 관한 사상이었다， 15 

세기 러시아 사상가들은 인류 역사에서 최후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 

했다 무산된 것이 ‘1492년’이 유독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사복음서와 아포칼립스에서는 곧 앞에 닥칠 사건으로서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출생하셨다")， 사도들의 

서신서들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때에 따라 이동하기 시작한다，3D 이러한 이해 

들 가운데 하나가 그 날짜를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천년 후로， 천지창조로 

부터 7000년 뒤로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이었다. 이런 다양한 이해는 심지어는 

최후의 심판과 관련한 가르침은 거짓이 아닐까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가르침， 거짓 영생의 가르침을 버려야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당시로서 

는 대답한 주장도 제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32) 

세계의 종말에 관한 이단적인 움직임의 대표자들(이반 초트느이 (lfBaH 4epHbll1) 

의 「 엘 린 의 연 대 기 (댄EJIJI깨l 

오디끼의 서선 (JIaollHKH꺼CKoe nOCJlaHHe) J )과 정교회(이오시프 볼로쪼끼 (lfOCH~ 

BOJIO I..\ KHH)의 「여 넓 번째 천년의 연표에 관해서 노브고로드의 대주교 겐나디 이 

가 대사원의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rpaMOTa HOBrOpOllCKOrO apXHenHCKOna 

reHHa매~ C050PHOMY llyxoBeHcTBy 0 naCXaÆ깨 Ha BOCbMylO TblC~'Iy JIeT) J , r 여 닮 번 

째 천년의 종결에 관한 이야기 (CKa3aHHe 05 OKOH'IaH깨 BOCbMOI1 TblC~패) J) 사이에 

는 매우 격렬한 논쟁이 오고갔다. 기독교의 연대 계산법에 반대하는 유대중심 

주의파는 구약 성서에 근거한 자신들의 연대 계산법을 기술한 책 『쉐스또끄 

릴(삐eCTOKpblJI)~을 내놓았다.잃) 이 연대 계산법에 따르면 천지창조로부터 1492 

31) 김균진(1998) ~종말론~， 민음사， 53-77쪽. 

32) 여 기 에 관한 보다 자세 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 오~， C, Pypbe, H, A, Ka3aKOBa 

(1 995) AHT.째eopa.nbHb/e Jf epe TJf!æCKJfe PBJf:KeHJfl1 Ha PyCJf XIV-XVI BeKOB, M,-Jl, 

33) A. c. OpJlos(1945) φeBHl1l1 pyccKal1 .nJfTepa Typa, XI- XVII BeKOB, 11311. AKalleMIU! Ha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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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는 6991년이 아닌 5244년이 지났을 뿐이다，34) 결국 이들은 ‘최후의 시 

간’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최하고， 기독교도인들 

이 주장하는 시간이 지나갔으며， 단지 정부와 정교회의 적극적인 반이단적인 

입장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의 토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515년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대문헌후띈스끼의 교회 지기 따라시이의 환영 (BH，ueHHe 

XyTbIHC I<OrO nOHOMapjj TapaCHjj) J 이다(이 무렵에는 이단적인 움직임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 작품을 연구한 연구자들35)의 주로 관심은 이 문헌의 장르적 

특성， 혹은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당시의 설제 사건과의 연관성의 측면에 기 

울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보다는 

고대 러시아인의 세계 지각을 밝혀줄 서사 방법， 주변 현실의 지각이다후 

띈스키 의 교회 지 기 따라시 이 의 환영 (BH,ueHHe XyTbIHc l<OrO nOHOMapjj TapaCHjj) J 

에는 어떤 교회지기가 본 세 가지 계시가 서술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아포칼 

립스적인 세계상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전염병， 노브고로드의 

화재 등)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시도이다: “이번에 교회지기는 사람들의 무 

리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많은 성난 천사들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곁에는 

손에 책을 들고 그의 수호천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산 자 

들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사는 하늘의 평화를 취해서， 그 사람에게 붓 

으로 그릇에서 물을 뿌려주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고침을 받았다. 만약 

에 사람이 ‘죽어야만 할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사는 그에게 성유(聖油)를 

바르지 않은 채 그에게서 물러났고， 그러면 그는 곧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 

다 "36) 

CCCP. , M.-J1. c. 244. 

34) 그리스의 교부들은 성경의 몇 곳을 근거로 천지 창조 후 7천년이 지나면 그리스도 

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편， 러시아인들은 천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5508년이 지났기 때문에， 1492년에 칠천년이 된다고 생각한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에 따라 아담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376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35) 1I. C. 재xa'leB(1959) HOBrOp,ll BeJ1HKHI1. O'lepK HCTOpHH KyJ1bTypbl HOBrOpO,lla XI-XVII 
BeKOB, M., c. 90; H. 11. TIpOK。φbeB(1967) "05pa3 nOBeCTBOBaTeJIJI B lKaHpe "BHlleHHll" 

JIHTepaTyp뻐 lIpeBHell PYCH," Y'leHble 3anHCKH MoCKOBCKoro nelL HH- Ta HM. B. H. JleHHHa, 

T. 250, M. , CC. 36-53 

36) B. opJIOB (1908) BH,lleHHe XyTblHcKoro nOHOMapJf TapaCHJf, M., 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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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르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아포칼립스 문학이 

출현하게 된다. 17세기 초 지배 계층에서부터 피지배 계층에 이르기까지 전 

러시아 사회를 동요시킨 ‘동란의 시기 (CMYTHoe Bpe뼈)’ 이후， 러시아 정부는 

권력 쟁탈을 위한 오랜 시간의 전쟁과 내란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만연해 있 

던 분열의 수습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에 이트면 국가의 세 

금 부과가 점차 과중해지고 있었다. 세금은 권력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그 펼 

요성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외 정책， 특히 스웨멘， 폴란드 · 

리투아니아 왕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과중하게 부과될 수박에 없었다. 황제 알 

렉세이 미하일로비치 (AJ1eKCefl 싸XaHJ10BHlI) 정부는 간접세를 인상하여， 소금에 

붙던 세금을 1646년 네 배나 인상하였다. 이 세 부담은 궁극적으로는 민중들 

이 떠맡아야할 짐이 되었고 따라서 민중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특 

히， 17세기 중엽， 국가의 정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는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 

로비치의 ‘소보르 법전 (CoõopHoe YJ10ll<eHHe) ’37) 이 채택되었다. 이 법전은 23개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세 장에서는 교회와 황제 권력에 대항하는 것 

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회와 신권에 대한 일체의 대항과 모독 

은 화형(火페)에 처해졌다. 이 법전의 중요 내용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XI장 

의 ‘농노들에 대한 재판’으로 탈주한 농노는 무기한 유배형에 처할 수 있으 

며， 농노의 소유권이 한 주인에서 다른 주인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 

용이었다 또한 법전의 XIX장 ‘도시 상공 계층 사람(nocallCKHe J11011H)’에 관한 

내용은 도시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에 따라 도시 교외의 ‘자유 농노민 

마을(BeJ1ble C J10ÕOllbJ)'은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시 교외의 상공지대 (nocall)로 

이주되어 징세를 당하였다. 

정치 개혁과 함께 종교 개혁도 진행되었다.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러시아 

교회의 전례 의식， 교회 서적의 표시들을 당대의 그리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전례 의식과 교회 서적들의 표기법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기독교를 받 

아들여 개종하던 당시의 러시아는 그리스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서적 

들을 차용하면서， 이 제도와 서적들을 당대까지 외부와 차단된 채 그대로 보 

존하고 있었다. 즉， 책을 옮겨 적은 과정에서 일어나는 설수， 또는 모스크바 

공국 이전의 봉건적 루스 국가 시기의 지방적인 특색에서 비롯된 전례의 집 

행과 교회 서적의 몇 몇 흐름들을 제외한다면， 17세기 종교 개혁 이전의 러시 

37) 1649년 황제 알헥세이 미하일로비치에 의해 확립된 법전으로 농노제와 중앙집권을 

확립이 그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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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종교 제도는 오히려 전통적인 동방정교의 전통을 보존하고 이어가고 있 

었다. 

17세기 러시아 종교 개혁은 사실 16세기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16세기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의 중심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중앙집 

권적 체제를 갖추어 감에 따라 교회 권력도 국가 권력에 귀속되는 과정을 겪 

게 된다. 즉， 일정정도 러시아의 지방색을 띠면서 다양하게 공존하던 러시아 

교회도 국가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더불어 중앙집권적인 통일성을 요구받게 

된다. 그리고 이때 마침 발전하기 시작한 서적 인쇄술의 발전은 이러한 다양 

한 서적틀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 통일 

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그리스 원전에 토대를 둔 러시아 교회 서적들의 수 

정 작엽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개혁의 이념적 주창자와 추진자는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황제의 오른팔이었던 대주교 니곤이었다. 

17세기 중엽의 러시아 교회는 새로운 전례와 옛 전례 의식의 옹호자들 사 

이에서 날카로운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여， 급기야는 이전까지 단일한 파를 이 

루고 있던 러시아 교회가 두 개의 적대적 분파로 나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러나 개혁의 진영은 국가권력과 교회의 공식적 권력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 

에， 자신들을 정교회라고 칭하고， 교회 진영에 복종하지 않은 세력을 ‘분리파 

(paCKOJIbHHKH)’라 칭하면서 탄압하게 된다. 이것은 교회 분열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구교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정교회라고 

칭하고， 자신들을 탄압하는 이 개혁 세력을 그들의 지도자격이었던 대주교 니 

꽁의 이름을 따라 ‘니끈주의자들(HHKOHHaHe)’라고 칭하게 된다.잃) 

이러한 농노 개혁과 종교 개혁은 17세기 러시아 사회에 조성된 종말론적 

분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다. 당시의 종말론적 사회 분위기는 특히 구교도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들이 바로 「이 

반 네로노프의 생애에 관한 수기 (3anHCKa 0 :!<H3HH HBaHa HepOHOBa)J , r 에삐파 

니이의 생애전(lKHTHe En때aHH.l!) J 등이며， 주사제 아바꿈의 글들( r아바꿈 생애 

전 (lKHTHe npOTOnOna ABBaKYMa) J, r 대 화의 책 (KHHra 6ece.ll)J , r 황제 알 렉 세 이 

미하일로비치에게 드리는 탄원서 (4eJIo6HTHbIe uaplO AJIeKCelO MHXa낀J10BHQY)J) 또 

한 여기에 해당한다. 

38) 이 에 관한 더 자세 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 오 A. B. KapTaWeB (1993) O'lepKH no 

HCTOpHH PyCCKOH LJepKBH. C06paHHe CO 'lHHeHHH B 2 TT. , M.; 이인영 (1991) f 아바콤~， 

서울대 출판부，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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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네로노프(I1BaH HepoHoB (1591-1670))는 초창기 구교도들 가운데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네로노프 언어의 독살스러움과 날카로움은 구교도들 가운 

데 그의 명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니끈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 

에서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다. 아바꿈은 당시 그의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 

을 하고 있던 네로노프에 대하여， 그가 바리세인들을 꾸짖던 사도 바울과 흡 

사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반 네로노프의 생애에 관한 수기 (3anHCKa 0 lI<H3HH I1BaHa HepOHOBa)J 는 

구교도들의 대부분의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장로가 어떻게 니관과 그의 개 

혁에 반대하였으며，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글이 

다. 그는 새로운 제도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세력과 끝내 타협하지 

않고， 갈등을 겪다 모스크바 사원에서의 예배 집전권을 박탈당하고， 멀리 모 

스크바 변방의 뿌스띈(r1YCTbIHb) 수도원으로 쫓겨가게 된다. 이 글에서 장로는 

이곳 변방의 후미진 수도원에 조용히 머물면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에 전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중에 한번은 기도 가운데 계시를 보게 되었다: “아포칼립스에서 

사도 요한의 장면에 씌어진 것처럼， 갑자기 형용하기 어려운 빛으로 빛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허리띠를 

차고， 그의 주위에는 젊은이들이 빛나고 있었다(BbHe3any CBbTb B03CH~ He

H3peQeHb H npenCTa npenb HHMb CnaCHTenb HaWb rOCnOnb I1cyc XPHCTOC , B。

CB~ ll.l eHHblbìí: O.lle ll<.IlH, npenO~CaHb ， KaKb BO AnaKanenCHCb, B ~BneHHH 110aHHa 

DorocnOBa nHWeTb, - H OKpeCT ero IOHOWH CBbTnbI)."39) 위 의 인용문은 무엇보 

다 요한 계시록의 아포칼립스적 형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묘사는 한편으로는 장로가 세계의 

종말과 최후의 섬판이 그 만람 가까웠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 자체에 신뢰감과 권위가 더 부여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예삐파니이 (En때aHHìí:) 또한 구교도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일 

생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위해 드려진 고난자의 길이었다. 그는 1657년 솔 

로베츠키 수도원 (COJlOBe L\KHH MOHaCTblpb)에서 고독하게 유폐되어 구교도의 신 

앙과 전통적인 전례 의식을 옹호하는 저서를 쓴다생애전」에서 그는 구교도 

의 설교 문학 전통을 이어， 최후의 시간이 임박했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음 

39) "3anHCKa 0 lI<H3HH I1BaHa HepoHoBa," flaMJlTHHKH JleTepaTypbl IJpeBHett PyCH. XVII BeK 

(1989), KHHra BTOpaJl, M., 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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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힌다: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총대주교의 자리에 오른 저주받은 니곤 

은 하나님의 원수인 아르세니이를 인쇄국에 앉혀놓았다 ... 하나님의 원수인 이 

들이 성서에 이단적인 거짓 가르침과 저주들을 시작하였고， 러시아 전역에 이 

거짓 가르침을 담은 서적들이 보급되어 하나님의 교회들의 울음과 흐느낌， 사 

람들의 영혼에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Ha rrpeCTOn rraTpHapmeCKHH HaCKOqHTH 

HHKOH, rrpellOTeqe AHTHXPHCTOBY, OH lI<e , OKaj\ HHbI꺼， BCOpb rrocallHn Ha neqaTHO꺼 

llBOp Bpafa 50ll<Hj\ ApbceHHj\ ••• Haqama OHH , BpafH 50ll<HH , B rreqaTHble KHHfH 

CBbj\TH rrneBenbI epeTHqeCKHj\, rrpoKnj\ Tblj\, H C TbMH 3nbIMH rrneBenaMH Tb KHHfH 

HOBblj\ Haqama rrOCblnaTH BO BCIO PyCCKylO 3eMnlO Ha rrnaq H Ha pbIllaHHj\ l1epKBaM 

50 ll<HM, H Ha rrOfHõenb llymaM qenOBeqeCKHM)."40) 

그는 최후의 시간이 다가왔으며，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니끈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의 저자 예삐파니이가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그가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빠져 있으며，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 

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드러내 보일 목적으로 모스크바로 오게 된다. 그 

러나 1666-1667년에 걸친 니몬주의자들과의 회의 후， 그는 아바꿈을 비롯한 

구교도들， 부사제 표도르(llbnOH φellOp) ， 사제 라자르(CBj\띠eHHHK Jla3ap) 등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모스크바 광장에서 공개 태형에 처해졌고， 

그 후 다른 동료 죄수들과 함께 러시아 북쪽 끝인 뿌스또제트스끄(nYCT03epCK)41l 

로 유배된다. 그곳에서 그는 혀와 손가락이 잘리는 두 번째 형을 당하고， 거 

의 15년간을 땅 굴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된다. 자신의 신앙과 관점 

의 정당성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장하다가 1682년 다른 수인들(주 

사제 아바꿈(rrpOTorrorr ABBaKYM) , 사제 라자묘， 부사제 표도르)과 함께 화형 을 

당한다. 

구교도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보다도 역시 주사제 아바꿈 

(rrpOTorrorr ABBaKYM)이었다. 아바꿈은 「대화의 글J，성서 강해 J，교훈적인 글」 

등 다양한 성격의 오십 여 편의 글들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작품은 그의 자서전적인 성격의 「생애전」이다.42) 아바꿈의 전 저작은 

사실 세계의 종말에 대한 예감으로 일관된다. 이 테마는 마치 고대 러시아 문학 

40) "Err빼aH뼈 빼THe，" 같은 책， c. 31 1. 
41) 이 곳은 오늘날의 아르한겔스크 주(ApxaHrenbCKa~ o6nacTb)에 위 치 한다. 

42) 껴BBaKyM 빼Tlle ，" flaMJfTHHKH J1eTepaTypbl l1peBHeH Pycκ KHHra BTOpaJf(J989J, M. 이 후 

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라 본문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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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칙처럼， 권위 있는 출처인 디오니시 아레오파기뜨(따OHIfC뼈 ApeonarlfT)에 

대한 인용을 통해 제시된다: “태양이 어둠으로 가리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 

들고 하늘의 별들이 대낮인데도 검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는 “이는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거나 아니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고 

통 받고 계심이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COAHue BO TMY npeAO*IfC~ ， 

If AyHa B KpOBb, 3Be311bI B nOAYllHe Ha HeÕeCIf ~BIfC~ qepHbIM BlfllOM. OH *e KO 

yqeHIfKy r AarOAa: "1f.Jrn KOH'쩌Ha BeKy nplflflle, IfIfA Dor-CAoBo nAOTlf1O CTpa*eT").43) 

아바꿈에 따르면， 1654년 러시아에서의 일식 이후에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것을 니끈의 개혁의 시작 및 페스트의 유행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또한 그는 두 번째 일식을 그에 대한 박해와 사제직 박탈과 연결시 

킨다. 흥미로운 것은 아바꿈의 사제직 박탈이 1666년에 있었고， 바로 이 해가 

세계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해라는 점이다. 구교도들에 대한 정 

부와 교회 개혁 세력의 박해는 공교롭게도 세계 종말이 예고되었던 1666년과 

1669년에 일치하여 일어났다. 실제로 아바꿈의 종교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사제 표도르와 아바꿈의 또 다른 신봉자인 루까 라브렌찌예비치(J1YKa J1aB

peHTbeBlfq)가 1669년 말엽 함께 교수형에 처해진다. 이 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 예견된 해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요한 계시록의 숫자 666 (혹은 6자의 

뒤집어진 숫자 9)을 짐승의 숫자， 즉 적그리스도의 숫자로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받은 박해는 세계의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수난으로 이 

해하였던 것이다. 

다시 「아바꿈 생애전」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아포칼립스적인 테마는 작품 

전체에 걸쳐 발견된다. 아바꿈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평 

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수도승님을 위해 자리를 

좀 비워 놓았습니다. 저와 제 처， 그리고 제 딸을 위해 용서가 됐건 징벌이 

됐건 손수 써 주십시오. 저희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낸다는 한 가지 

믿음만으로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도록 저희를 심판해주십시오(BOTb BaMb If MbCTO OCTaBIfAb: nplf-

nlflIllfTe CBoelO pyKOIO MHb, If *eHb MoeH, If 1l0qeplf IfAIf npOlIl,eHlfe IfAIf enlfTIfMIfIO, 

rrOHe*e MbI 3a OllHO BopOBaAIf - OT CMepTIf qeAOBbKa yXOpOHIfAIf. CYlllfTe *e 

TaKb, qTOÕ Hac XplfCTOC He CTaA CYlllfTb Ha CTpalIlHoMb CYlle)(373)." 아바꿈에 

43) nHOHHCHα ApeorrarHT , <TpaKTaT 06 HMeHax 50째HX>("")j(HTHe" rrpoTorrorra ASSaKYMa," 

같은 책， c. 3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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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의 대표권은 모든 사물과 일들의 진리와 거짓을 드러 

내는 척도이다: “인간은 허망과 같습니다. 그의 날들은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 

립니다. 그는 염소처럼 껑충거리고， 물방울처럼 자신을 부풀리며， 여우처럼 화 

를 내고， 뱀처럼 탐식하며， 남의 아름다움을 보고 망아지처럼 히헝거리고， 악 

귀처럼 중상하여， 배불리 먹고 기도도 안한 채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께 빌지 

도 않으며， 늙을 때까지 참회를 미루다가 마침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어디 

로 가는 건지， 암흑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최후의 심판일 

이 보여 줄 것 입 니 다(A l!e JlOBbK , cyeTeKoTOpO인 ynO.ll06HJlCR , .IlHHe ero , RKO CbHb, 

npeXO .llRT. CKal!eT. RKO K03bJl, pa3 .1lyBaeTcR , RKO ny3blpb, rHeBaeTCR , RKO pblCb, 

CbeCTb XOllleT , RKO 3MHR , p :l<eTb , 3pR Ha l! IO.IlYIO KpacoTy, RKO :l<pe6R , J1yKaByeTb, 

RKO 6bCb, HaCblU\aRCR 1l0BOJlHO; 6e3 npaBHJla CnHTb, 50ra He MOJlI’T; OTJlaraeT 

nOKaRHHe Ha CTapOCTb H nOTOMb HC l!e3aeT. H He BbMb, KaMO OTXOllHTb: HJlH BO 

TMy. neHb CyllHbI낀 KoerO:l<110 RBHTb)." 

그러나 종말론적 모티프들은 아포칼립스적인 슈제트에 대한 관섬과 마찬가 

지로 아바꿈의 인식에서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와 대주교 니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교적 개혁과 연결되어 있다: “배교자 니꽁이 나타나기 전 우리 

러시아는 경건한 공들과 황제들 치하에서 언제나 순순하고 오점 없는 정교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 또한 소란스럽지 않았소. 늑대 니콘이 악마와 결탁해서 

세 손가락으로 성호를 긋기로 한 것일 뿐 우리의 첫 목자들은 다섯 손가락으 

로 성호를 긋고 또한 다섯 손가락으로 축복을 내렸소. 이논 안티옥의 멜레티 

이， 키러스의 페오드리뜨 주교， 다마스커스의 뾰뜨르， 막심 그렉과 같은 우리 

성부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오. < ... > 그러나 우리 러시아 주교들은 늑대 새 
끼 모양 달려들어 으르렁거리며 바로 우리들의 성부들에게 욕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성부들은 어리석었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 

다. 그분틀은 학자가 아니 었으니 ... ’(nO HHKOHa-oTcTynHHKa B HallleH POCCHH y 

6 J1arO l!eCTHBbIXb KHR3eH H uapeH BCe 6blJlO npaBOC JlaBHe l!HCTO H HenOpOl!HO , H 

uepKOBb HeMRTe :l<Ha. HHKOH-BOJlKb CO .IlbRBOJlOM npe.lla JlH TpeMa nepbCThl KpeCTHua, 

a nepBhle HalllH naCTμpH ， RKO :l<e CaMH n~TblO nepbCThl KeCTHJlHCb , TaKO :l<e 

nRTb lO nepCbTbl H 6 J1arOCJlOBJlRJlH no pne.llaHHIO CBRThlX OTeUb HaIllHX: MeJleTHR AH 

THOXHHCKaro H φeO.llOpHTa 6J1a :l<eHHarO enHCKOna KHPHHbHCKarO, DeTpa naMaCKHHa 

H MaKCHMa rpeKa. < ... > A HaIllH, l!TO BOJlbl!OHKH, BCKOl!a , 3aBhlJIH H 6J1eBaTb CTaJlH 

Ha OTueBb CBOHX , rOBOp~: ‘rJIYnhl lle , 6hlJlH H He MhlCJlHJlH HalllH pyccKHe CB~T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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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y 1.JOHbIe, lle, JlIOlllf ... ’)." 

아바꿈은 니곤에 의해 수행된 종교 개혁과 참된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을 국 

가에 닥친 기아와 병의 재앙과 연결시킨다. “너의 아비에게 예전처럼 기도하 

라고 이르거라. 그래야 너희 모두가 러시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라. 만약 네 

아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아비 자신도 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인 즉， 너 

희 모두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요 네 아비로 너희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니라 

(I< all<lf OTUY, 1.JT06bI OH npaBIfJIO nO-npe:l<HeMy npaBIfJIb, Tal<b Ha PyCb On.Sl Tb BCb 

BbIelleTe. A 6Ylle npaBIfJIa He CTaHeTb npaBIfTb, 0 HeMb :l<e OHb If CaMb nOI뻐illmeT ， 

TO 3llbCb BCb yMpeTe, If OHb C BaMIf YMpe Tb)(378)." 또한 아바꿈은 동시 대 의 

도덕적 타락을 최후의 시간의 도래로 받아들였다: “복음서에 써 있는 그 시기 

가 온 것입니다. ‘유혹이 필히 올 것이니라.’ < ... > 하나님께서 유혹을 보내십 
니다. 선택되고 불에 타고 정화되고 그렇게 해서 시련을 견딘 자들이 당신들 

속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러시아 

를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를 순교자의 피로 붉게 물들이게 하려고 말 

입니다. 악마야， 아주 잘 생각해 냈다. 우리의 빛，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당 

하는 것， 그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니까!(nlfcaHHoe BpeM.Sl nplfillJIO no EBaHreJIlfro: 

‘Hyll<lla C06JIa3HaM nplflfTIf.’ < ... > Cero palllf C06JIa3HbI nonymaeT Eor , lla lI<e 1f3 

6paHIf 6YllYTb, lla lI<e pa3 :1<eryTC.SI, lla lI<e y6emTc.SI, lla lI<e IfCKyCHIf 6YllyTb B BaC. 

BbmpOCIfJI y Eora CBbTJIyro POClfro CaTOHa, lla lI<e OqepBJIeHIfTb C I< pOB찌o MyqeHIf-

1.JeC l<oro. lloõpo TbI, llb.Sl BOJI, B3 llYMaJIb If HaM TO JIroõo - XplfCTa palllf, HaWerO 

CBbTa, nOCTpallaTb!)" 

아바꿈은 「생애전 J을 쓰면서 동시에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에게 몇 

통의 탄원서(1.JeJIO 6IfTHa.Sl)를 쓴다. 1669년에 쓴 다섯 번째 탄원서에서 아바꿈 

은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에게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다. 

그 다음 그는 니몬 추종자들이 구교도들을 교회 분열을 가져온 자들로 비방 

하는 것을 반박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최후의 시점에서 

신앙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끝으로는 황제 자신을 포함하여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난 이들은 장차 올 섬판에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한다: “당신은 러시아 땅을 자유롭게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어두운 곳 

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과 땅에 대해 나를 책망하였다; 당신은 이곳의 왕국에 

서 영원한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오직 관과 수의만을 가져가겠지만， 당신의 

죄인인 나에게는 수의와 관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TbI BJIalleeillb Ha cB0601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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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lHOIO pyCCKOIO 3eMJle lO, a MHe CbIH DO)i(HH nOKOpHJI 3a TeMHHqHOe CHJleHHe H HeÕO 

H 3eMJIIO; TbI OT 3JleWHerO CBOerO uapCTBa B BeqHbI인 CBO인 JlOM nOWeJlWe, TOJlbKO 

B03bMeWb rpoõ H CaBaH, a3 )i(e , npHcy)i(JleHHeM BaWHM He CnOJlOÕJlIOCb CaBaHa H 

rpoõa)."44) 

아바꿈의 「대화의 책들(KHHrH ÕeCeJl) J (소제목 「주사제 아바꿈은 성서로부터 

이 책을 수집 했다(KHHry C싸o coõpaJl OT CB~TarO nHCaHH~ npOTOnOn ABBaKyM Ha 

KpeCToõopHylO epeCb HHKOHHaHCKYIO H Ha npOqHH HX KOÕH)J)에는 아포칼립스 텍 

스트로부터 비롯된 많은 인용과 비유들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반복하여 

니끈과 그의 추종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들(npeJlTeqa AHHTHXpHCTOBa)"이 

라고 부른다(r 첫 번째 대화(KHHr a nepBa~) J ). 이 책에서도 또한 구교도들이 당 

한 고난과 역경이 서술되고 있다: “주사제 아바꿈은 땅의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고， 나의 아내 아나스타시아는 아이들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으며， 솔로 

비쪼끼이 수도원의 장로 예삐파니이는 별거벗은 채 땅바닥에 앉아， 신앙을 전 

파했다는 이유로 그의 혀와 손을 잘렸다. 메첸 지방에서는 니몬 이단자들이 

내 집에서 두 사람을 끌고 나가 교수형에 처했다. 모스크바에서는 내 영적인 

아들인 장로 아브라미치와 이사이 살띄꼬프를 화형시켰으며， 꼴로멘스꼬에에 

서는 장로 까잔인-요나의 다섯 손가락을 잘랐으며， 꼴모고르에서는 바보 성자 

이 반을 화형 시 켰다(ABBaKYM npOTOnOn B 3eMJIIO nOCa)i(eH H )i(eHa MO~ npOTOnOnHua 

AHaCTaCH~ 3 JleTbMH B 3eMJle CHJlHT , CTapeu COJlOBeUKOH nycTbIHH Em때aHHH ， 

Harb, B 3eMJle CHJlHT ~3bIK eMy Bblpe3aJlH HHKOHH~He 3a HCnOBeJlaHHe BepbI, Jla H 

pyKy OTCeKJlH. Ha Me3eHH H3 JlOMy Moero JlByX qeJlOBeK YJlaBHJlH Ha BHCeJlHUbI 

HHKOHH~Ha epeTHKH. Ha MOCKBe CTapua ABpaMHq, JlyxoBHorO CbIHa MOerO, H I1CaHIO 

CaJlTbIKOBa B KOCTpblb CO)i(r JlH, CTapua 110HY-Ka3aHua B KOJlOMeHCKOM pa3CbKJlH 

Han~Tepo. Ha KOJlMOrOpaX I1BaHa ypOJlHBOrO CO)i(r JlH)." 또한 최 후의 심 판에 대 한 

준비를 하도록 호소한다: “이곳의 죄 많은 삶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신실한 

이들은 주님에 관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오. 왜냐하면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 

로， 어 두운 삶에 서 빛 의 삶으로 옮기 기 때 문입 니 다(na He Ty)i(HTe 0 3JleWHeM-

TOM OKa~HHOM )i(HTHH, HO BeCeJlHTeC~ H paJlyHTec~ npaBeJlHHH 0 rOCnOJlb , 

nOHe)i(e npeHJlOWH OT 3J1arO BO õJlaroe H OT TeMHOrO B )i(HTHe CBeTJlOe)."45) 적 

44) ABSal<써(1997) "n5l Ta51 l!eJlOÕIlTHa51 l.\aplO AJle l<celO 싸xatlJlOS Ill!y ，" :f(JfTJfe npOTonona 

ABBaKyMa, M., c. 296. 
45) Assal<깨(1989) "nepsa51 <KHllra õecell>," naMJlTHHKJf J1HTeparypbl l1peBHeil PyCH. 



러시아 문학의 종말론직 신화양상 87 

그리스도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것도 예견하고 있다: “마지막 악마인 그 

는 아직 오지 않았지 만， 곧 올 것 입 니 다(Ame He np때eJI OH e띠e nOCJIellH때 40pT, 

HO CKOpO y :l<e ÕYlleT )." 또한 니몬주의자들의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신앙 

으로부터 물러서지 말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저돌적으로 불로 뛰어들어라 

(rp~IlH co llep3HOBeHHeMb BO OrHb, H C pallOCTb~ rOcnolla pa띠 nOCbTpa:l<H) 

("BOCbMa.s! <KHHra õecell> , 423)." 

이 마지막 인용구(“저돌적으로 불로 뛰어들어라")와 관련하여 아바꿈을 ‘자 

살의 옹호자(11lleoJIor caMoyõ때CTBeHHO꺼 CMepnr)’46)로 지 칭 하기 도 한다. 그 러 나 

정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인 분신자살과 새로운 신 

앙의 옹호자들의 화형과는 구분해야만 한다. 아바꿈의 분신에 대한 대담함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 신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가 자살을 옹호한다라고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 

다: “그리스도에 관해 사모하는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인이 말씀드리자 

면， 여기서 니곤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하나， 영원히 즐거워할 것 

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추측을 해야만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게 될 것입 

니다. 지금은 우리가 니곤주의자들로부터 불과， 장작， 진흙과 도끼， 칼과 교수 

대를 받지만， 그곳에는 천사의 노래와 찬송， 칭찬， 기쁨， 명예와 영원한 즐거 

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혹한의 겨울이지만 그곳엔 달콤한 낙원이 있 

을 것 입 니 다(MOJIIO YÕO H a3 , 103HHK, Bac BCbX, C야Tpa:l<ll마yl띠n띠뻐11. 

MaJIO 31lbCb OT HHKOHH.s!H, Ila Be4HO B03BeCeJ1HMCJl. C HHMb H MbI B03pallyeMC~: 

HbIHb :l<e B 3epuaJIb H rallaHHH, TaMO :l<e CO XpHCTOM JIeueM K JIHUY. HbIHb HaM 

OT HHKOHH~H orHb H IlpOBa, 3eMJI.s! H Tonopb, H HO:l< H BHCeJIHUbI, TaMO :l<e aH-

reJIbCKH~ lIbCHH H CJIaBOCJIOBHe, XBaJIa, H pallOCTb, H <J eCTb, H Be<JHoe B03pa1l0-

BaHH. 51pa HbIHb 3HMa, HO TaMO CJIallOK paH("BocbMa~ <KHHra 5ecell>," 423)." 

여기서 아바꿈은 그가 환영 가운데 본 매우 혐오스러운 모습의 적그리스도 

를 자세히 묘사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그 적그리스도， 미친개를 보았 

소， 사실인데 말이죠， 어떻게 말해야할지를 모르겠소. 한번은 내가 슬픔에 잠 

XVII BeK. KHHra BTOpaJf, M., CC. 410-41 1. 앞으로의 인용은 이 텍스트를 따라 본문 

에서 밝힌다. 

46) M. 5. n .lllOxaHoBa(2000) "0 Ha뻐OHaJIbHμX cpellcTBax caMoOllpelleJIeHHJI JIHlJHOCTH," H3 

HCTOpHH pyccKoh Kyπ'bTypbl: B 3 TT. , T. 3, M., c.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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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서 최후의 적인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소. 그리고 앉아서， 왜냐하면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이 

가 기도를 하면서 감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오. 그런데 깨끗한 들판에 많은 사 

람들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요. 그리고 내 옆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오. 나는 

그에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오?’라고 묻지 않았겠소. 그는 ‘적그 

리스도가 올 것이다， 서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거요. 나는 내 주사제 지 

팡이에 기대어 힘을 얻어소. 그런데 내게 두 사람이 별거벗은 사람을 데려 오 

고 있었소. 그의 봄은 새까땅고， 정말 기분 나쁜 정도였고， 입과 콧구멍， 귀에 

서는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왔소 (51， 6paTluI MO.H, BmlaJl AHTHxpHcTa TOBO , 

c06aKY 6ellieHyro, -- npaBO, BHnaJl na H CKa3aTb He 3HaID KaK. HeKOrna MHe ne

qaJlbHy 6hIBlliy H nOMhIlliJl.HIDmy, KaK npHneT AHTHXPHCT , Bpar nOCJlenHHìl:, H KOHM 

06pa30M, na CHn.H, MOJlTBhI rOBOp.H, H 3a6hIJlC.H, nOHe:!<e He Mory CTO.HTb Ha HOraX, 

-- CHn.H MOJlIDC.H, OKa.HHHhlìl:. A ce Ha nOJle Ha qHCTOM MHO:!<eCTBO J1IDneìl: BH:!<y. 11 

nonJle MeH.H KeKTO CTOHT. 꺼 eMy rOBOpID: ’4ero J1IDneìl: MHOrO B C06paHHH?’ OH :!<e 

OTBema: 'AHTHXPHCT rp.HneT; CTO꺼， He y:!<aca꺼C .H.’ 51 nOnnepC.H nOCOXOM nBOepOrHM 

CBOHM, npOTOnOnCKHM, CTaJl 6onpo , aHO BenyT KO MHe nBa B pH3aX 6eJlhIX HarOBa 

qeJlOBeKa, -- nJlOTb Ta y HerO BC .H CMpan H 3eJlO nypHa, OrHeM nhIlliHT , H30 pTa, 

H3 H03npeìl: H H3 yllie ìl: nJlaM.H CMpanHOe HCXOnHT)( <KHHra 6ecen> , 410-411)." 

뿌스또제르스끄에 유폐되어 있을 때 아바꿈은 구교도들의 문학 전통을 따 

르며 아포짤립스적인 테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 영적인 아 

버 지 에 게 보내 는 서 신 (B03BemeHHe OT ChIHa nyxoBHoro KO OTUY nyxoBHOMY)J 라 

는 편지를 받는다. 무명의 작가(’CHhI nyxoBHhI찌， )는 구교도의 신앙을 옹호하고 

지키는 권위 있는 자신의 스승에게(이 이름도 또한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다) 

솔로베쪼끼 수도원 (COJlOBeUK뼈 MOHaC Tblpb) 이 황제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직후，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언급한다. 황제 

의 영예롭지 못한 죽음에 대한 묘사를 한 후 자신의 영적인 스승에게 이 일 

의 의미에 관해 질문을 한다. 주사제 아바꿈의 이 서선에 대한 답은 대자(代 

子)가 모스크바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 사도 요한의 아포 

칼립스와 러시아 삶의 사실들을 연결시켜서 현재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비밀스럽고 내적인 의미를 셜명해 준다47): “짐승의 두 뿔은 두 권력 

47) 아바꿈의 창작을 연구한 일련의 연구자들(H. M. repaCIIMosa, A. H. POÕIIHCOH,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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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징 한다. 하나는 정 복자이 고 다른 하나는 방조자이 다(nBa pora y 3Bep~ 

nBe BnaCTH 3HaMeHyeT: enHH nOÕenHTenb, a npyro낀 nOCOõHTenb)"라고 설명 

하는 아바꿈은 여기서 다시 니곤을 정복자인 적그리스도， 사탄의 음모의 동조 

자로 황제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를 니꽁 개혁의 열렬한 지지자와 조력자로 

서 그의 방조자임 을 암시 한다. 

아바꿈은 아포칼립스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니곤을 개혁을 다음과 같이 특 

징짓는다: “사도는 두 가지 표적을 말하는데， 하나는 손에， 다른 하나는 이마 

에 있다. 세 손가락은 손에， 즉 자기 자신에게 표적을 남기며， 이마에는 악마 

와 함께 고위 성직자들이 표적을 남긴다(nBe neqaTH 50rOCnOB rnarOneT , enHH 

a Ha pYUe, a npyra~ Ha qene. TpH nepCTa Ha pyue - CaM Ha ceõ~ ， B03naraeT 

neqaTb, a Ha qene neqaTalOT CB~THTenH-ÕaÕOÕJllOnbI C ÕeCaMH)." 이 처 럼 , 아바꿈 

의 이해에 따르면，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정교도들은 어떤 조건이나 저항 없 

이 자신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준 것이었다. 

아포칼립스 테마가 작품의 큰 축을 형성하는 또 다른 한편의 구교도 문학 

작품을 살펴보자. r1667-1676년의 반란 직 전의 솔로베쪼끼 수도원의 수도승 

이 그나찌 이 의 이 야기 (rrOBeCTb 0 BHneHHH HHOKa HrHaTH~ HHaCTpOeHH~ B Cono

BeUKOM MOHaCTblpe HaKaHyHe BOCCTam쩌 1667-1676 rr.) J 48)가 이 계 열의 작품이 

다. 15세기 백해 (5enoe Mope)의 솔로베쪼끼이 섬에 건립된 솔로베쓰끼이 수도 

원은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고대 러시아의 필사본과 서적들을 가장 많이 소 

장한 서고를 가지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서적틀을 만들 수 있는 작엽장까지 

갖춘 수도원이었다. 또한 이 곳에는 자치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활발한 상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도원은 대포와 자체 함대를 갖춘 난공 불락의 요새 

였다. 1666-1667년 대회의 이후， 이 요새 안에는 스쩨판 라진(CTenaH Pa3HH)의 

탈주병들이 들어와 웅거하면서 민중 봉기의 본원지가 되었고， 약 8년 (1668년 

-1676년)간에 걸쳐 황제 군대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 작품에는 전제정과 교회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과 함께 수도 

PaH'IHH)은 아바꿈이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당대의 현실과 아포칼립스적인 상을 연 

결시킨 선구자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리하초프(n. c. JIHXa'leB)는 아바꿈의 창작보다 

앞선 「후띤스끼 교회 지 기 따라시 이 의 환영 (BHneHHe XyThlHcKoro rrOHOMap~ TapacH~)J 

가 러시아 현실과 아포칼립스적 형상틀을 연결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48) o. B. l/y뻐'1esa(1993) "nOBeCTb 0 BHneHHH HHOKa I1rHaTHlI H HaCTpoeHH쩌 B COJ\OBeUKOM 

MOHaCTμpe HaKaHyHe BOCCTaHHlI 1667-76 rr. ," TPY/1b1 oT/1e;Ta /1peBHepyccKoH J1HTepa

TypbI, XL VII(No .47), cnô. , CC. 285-289 



90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2호 

원의 초급 수도사였던 이그나찌이(I1rHaTH다)에게 신의 계시가 출현한 것을 기 

록하고 있다: “그리고 구름에서 빛을 보았다. 구름에서 주님을 보았고， 많은 

천사들도 보았다 그리고 마치 나팔처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었다. 계 

속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마귀들이 많 

으니， 공중에서 많은 그들을 보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11 

BHnen OT 06naK CBeT. 80 06na~e *e BHnen rocnona H C MHoro MHo*eCTBO aHren. 

11 cnbIIIla r nac OT rocrrona r narOÆO띠HX ， .sJ KO Tpy6y. nanee *e petJ:e rorronb KO 

MHe: ’He 60낀C .sJ， HO cnbIIIlH: MHo*eCTBO 6ecoB , “X *e BHnHIIlH rro B03nyxy MHoro. 

Ho A3 C BaMH eCTb ’). " 

이 작품에서 ‘새로운 신앙’은 사탄적이고 이단적인 것이며，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세계 종말의 전조로서 받아들여진다. ‘새로운 신앙’ 

의 옹호자들은 악마들로 비유되고， 솔로비쪼끼이 수도원의 수도사틀은 참된 

신앙으로 인해 탄압을 받는 ‘수난자’들로 그리스도의 고난자로 비유된다:“솔로 

베쪼끼이 수도원에는 수도승들이 전제군주로부터 온 병사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 후 7178년에 고대 신앙에 대해 그들을 괴 

롭혔기 때문이다. 수도원은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점령되었고， 수 

도승들과 다른 하급 관리자들은 7184년 일월 마지 막 날에 수난을 당하였다 

(B ConoBe~Kofi 06HTe끼H 3aTBOpHII\ac.sJ HHO~bI OT npHexaBIIlHX BOHHOB OT Ca~lOnep*~a ， 

e*e MytJ:HTH HX 3a npeBH.sJ.sJ 6naro tJ:eCTH.sJ B neTO OT MHp03naHH.sJ 7178. MOHacTblpb 

:l<e B3 .sJ T 6bIn, OT HOBOÆo6~eB; HHO~bI H rrpo'쩌H cny:l<HTenH 3aMytJ:eHH B neT。

7184 B reHBape MeC .sJ ~e B rrocnenHHX tJ:Hcnex)."49l 그리 고 수도원은 참된 신 앙 

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었고， 이것은 솔로베쓰끼이 수도원이 지상에 구현된 

신의 왕국， 새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된다; “고난과 인내에 대 

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노니，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이 수도원을 새예루 

살 렘 으로 명 할 것 이 다(A 3a CTpanaHH.sJ H TeprreHHe nOMHnylO HX, H MOHaC Tblpb 

ceη HMeHH Moero panH CB.sJ Toro H HapeKy ero HOBblfi l1epycanHM)." 

구교도들의 세계 종말에 관한 이해에 따르면 아포칼립스의 시작 전에는 크 

게 세 가지의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첫째가 서 

(西)로마의 멸망이고， 둘째가 동(東)로마 제국， 곧 비잔틴의 멸망이고， 세 번째 

49) o. B. 4Y'-Ull!eBa(993) "nOBeCTb 0 BHlleHI’H HHOKa I1.HaTHlI H HaCTpoeHHlI B COJlOBeUKOM 

MOHaCTblpe HaKaHyHe BOCCTaHHlI 1667-1676 ••. ," TpYlIbl OTlIeJIa IIpeBHepYCCKoi1 JIH

TepaTypbl, XL Vll(No.47) , Cf1ô., c.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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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스크바 공국에서 발생하는 종교 개혁이다. 이 세 번째 사건은 솔로베쪼 

끼이 수도원을 참된 신앙과 경건함의 간직한 마지막 보루， 새 예루살렘(예루 

살렘의 형상은 수난자들의 왕국의 상징으로 형상화된다)50)으로 여기는 관념 

을 불러일으켜서 구교도의 세계 종말에 관한 이론 속에 확고하게 자리하게 

되었다. 

러시아 구교도들의 참된 믿음을 사수하고 지킨 대표적인 상으로 남아 있는 

또 하나가 끼떼쥐 (KHTe)j() 도시의 전설이다.51) 구교도들은 고대의 전설을 부활 

시 켰을 뿐만 아니 라， 자신들의 확신에 따라서 변형 시 켰다. 

전설의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몽고의 러시아 침입 시기에 블라지 

미 르-수즈달 공국(BAa~HMHpo-CY3~aAbCKoe KH~)j(eCTBO)에 까지 도달한 바투에 맞 

서 러시아의 공후 유리 프세볼로도비치 (IDPHß BCeBOAO~OBHq)가 전투를 벌인다. 

그러나 그의 전사들의 수와 세는 크게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퇴각하여 볼가 

강 가에 있었던 ‘소(小) 끼떼쥐 (MaJIblß KHTe)j()’에 피신하여 숨는다. 몽고군이 도 

시에 접근하여오자， 공후 유리 프세볼로도비치는 한밤중을 이용하여 자볼쥐스 

끼 숲으로 도망하고， 몽고 군사들은 그를 놓치고 만다. 그러자 바투는 소 끼 

떼쥐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리샤 꾸떼름 

(rpHIua KYTepbM)이라는 사람을 고문한다. 지독하고 잔인한 고문을 견디지 못 

한 그는 공후가 ‘대(大) 끼떼쥐( BOAblllO낀 KHTe)j()’52)로 도망한 길을 가르쳐준다. 

바투는 곧 도시를 점령하였고， 공후는 전투에서 사망했지만， 도시는 몽고군에 

게 넘어가지 않았다. 즉， 신이 도시 주민틀의 기도를 듣고서， 기적을 베폴어 

도시가 땅 믿으로 들어가게 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도시는 주 

민들， 교회， 수도원， 공후의 궁궐， 농민들의 초가 등과 함께 지하로 사라져 버 

렸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오늘날까지 땅 속에서 살고 있다. 

구교도들은 이 전설을 상당 부분 변형하게 된다. 즉，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참된 신앙을 간직한 신도들은 ‘이반 꾸빨라(I1BaH KynaAO) ’53)의 새벽에 강변에 

50) 같은 책， c. 286. 
51)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n. A. ÓJIIIHKoBa(l973) "KIITe*CKa~ 

JIereHlla 11 HeCKa30'lHa~ lIp03a 3aBOA:l<b~ ，" CoøeTCKa51 3THorpaφ'H51， No.4, CC. 113-122; 
B. H. MopoxIIHa(cocT.)(l985) rpaß KHTe:K, rOpbKllil; 11. KIlPb~HOB (l962) "HeB뻐11M뼈 rpall 

KIITe*," HayKa H peJlHrH51, No. 2, CC. 22-27; 11. KJIeilH(l962) "CKa3aHlle 0 HeBlIlllIMOM 

rpalle KIITe*e ," BOKpyr cøeTa, No. 2, CC. 33-36 
52) 이 곳은 현재 께르제네쓰(Kep*eHeu)강 너머， 스바뜰로야르(CB~TJIO~p) 호수 강변 지 

역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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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십자가 행렬의 불빛과 

교회의 황금 깃발을 볼 수 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룩한 노인들이 도움을 

받으면， 이 도시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 곳에 일단 도달한 평범한 사 

람들은 다시는 되돌아 나올 수 없었고， 따라서 이 기적의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인상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좀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구교도들은 「한 비밀스런 수도 

원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신 (flOCJIaHHe K OT l.\Y OT CbIHa H3 ollHoro 

COKpOBeHHoro MOHaCThlp~ ， lla6hl 0 HeM cOKPyweHH~ He HMeJIH H B MepTBhl He 

BMeH~JIH CKpbIBWerOC~ H3 MHpa) J 라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이 편지는 18세기 모 

음집의 하나에서 작가 벨리꼬프 빼체르스끼 (fl. H. MeJIbHHKOB-fleqepCKHH)가 발 

견했다. 구교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편지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관 

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도시 끼떼쥐에 관한 전설의 유일한 문서로는 17 

세기 말엽으로 날짜가 기록된 15쪽의 「말하는 연대기자의 책 J (혹은 「끼떼쥐 

의 연대기 J)가 있다. 

꼬마로비치 (B. n. KOMapOBHq)는 이 책의 편찬자는 구교도의 한 사람이 좀 더 
이른 자료들과 필사본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수정 

펀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딩) r끼테쥐의 연대기 j 의 작품의 기본적인 구교도적 

이념은 러시아 공국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도시 끼떼쥐가 참된 

신앙의 피난처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정교회와 구교도들 사이의 싸움이 가열되고 있을 때， 이러한 아포칼립스적 

인 분위기가 구교도들 사이에서만 지배적인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말-18세 

기의 고대 러시아의 기념비들의 모음집인 「시베리아 농민들의 환영 (BHlleHH~ 

CH6HpCKHX KpeCTb~H)J닮)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최후에 심판’에 관한 언급이 

53) 러시아 정교회의 축일의 하나로 침례자 요한의 영명 축일인 6월 24일에 거행된다. 
원래는 동슬라므 민족의 여름 축제인 ‘꾸빨라(KynaJlo)’의 변형으로， 하지인 여름날 

에 젊은 남녀가 강이나 호수 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즐기던 축제의 하나였다. 

54) B. H. KOMapoBHq(1886) HccπeOOBaHHe KHTe:l<CKOR llereHbI, M. 이 연구서에서 저자는 

이 전설의 원(原) 펼사본으로는 r정교신자 게오르기 브세볼로도비치 공후의 살인에 

관한 연대기 (JJeTonHCell 06 y6HeHHH 6J1ar‘。BepHoro I<H5I 351 reOprH5I BCeBOJlO,1\OBHQa) J, 

「비밀스런 한 수도원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서신(nOCJlaHHe 1< OTllY OT CWHa 

H3 O,1\HOrO CO l<pOBeHHoro MOHaCTWp5l )J 가 사용되었으며 몽고의 침입에 관한 구전 설 

화들과 형제 살해에 관한 내전 전설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5) E. K. POMo ,1\aHoBc l<a5l (1996) "PaCC l< a3 h1 CH6HpC I<HX I<peCTb5lH 0 BH，1\eHI쩌X XVII-XVIll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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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첫 째 는 1688년 밝은 옷을 입 은 성 모가 농부 빠벨 빠라데 예 프(f1aBeJl 

f1apalleeB)에게 나타나서 그가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명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신의 분노가 임해서 불 구름과 돌， 하늘로부터의 도시 

가 내려올 것이라는 내용이다.끊) 두 번째 내용은 1691년 보롤스까야 끄라스노 

뿔스까야(5opOJlbCKa~ KpaCHOnOJlbCKa~) 마을의 농부 마르프 갈락찌 노프(Maplþ 

raJlaK TliHOB)의 딸이 들판에서 정교회의 모든 농민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추잡한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펀지를 보내라고 명을 하는 성모 

를 만났다는 내용이다. 만약 오늘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는 

정교회의 농민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불 구름과 뜨거운 돌과 얼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이반 수하노프(HBaH CyxaHOB)에게 나타난 계시 

로서， 그가 조그마한 자작나무 숲에 있을 때， 붉은 색 말에 안장에 앉은 어떤 

이가 흰색 옷을 입고서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옷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그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었고， 하얀 피부의 젊은이로， 머리에는 모 

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은 커다량고 무시무시했으면，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 폼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로마다노프스까야(E. K. POMallaHOBCKa~)는 이 반 수하노프의 환영 은 환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녀는 “신선한 공기， 봄의 따사로움의 느낌， 태 

양 빛과 그림자의 놀이가 거짓 인상을 만들어 내었다"57)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영의 묘사 방볍 

과 해석이 요한 계시록의 몇 몇 장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 

과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묘사에서 나타난 기사의 성이 일정하기 않은 것은 사 

실상 천사만이 성을 갖지 않는 점과 일치하는 것이나， 기사가 붉은 말을 타고 

위엄 있게 앉아 있는 것， 또 흰 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요한 계시록의 장 

들과 일치한다.끊) 결국 우리가 「시베리아 농민들의 환영 (BHlleHH~ CH6HpCKHX 

TpY/1bl OTl1eπa I1peBHepycCKof1 JlHTepaTypu, XLIX(No. 49), cnõ., cc. 141-152. 
56) 같은 책， c. 141. 
57) 같은 책， c. 147. 
58) 이 내용은 요한 계시록의 두 개의 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 

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 

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요한 계시록， 3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을 받았더라(요한 계시록， 6장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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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eCTbSl H)J 의 작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포칼립스적인 인식은 참된 신앙을 

위해 투쟁하는 사제들의 특권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 민중들의 

도덕적 기반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일상생활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이다. 

18세기에 이르러서도 아포칼립스적이고 종말론적 의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종교 개혁은 새로 

운 국변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구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 

고， 구교도들은 이에 대해 대량 분신으로 저항하였다. 민중들을 고탈프게 만 

들고 압박하는 뾰뜨르 1세의 정치는 민중들 사이에서 그를 적그리스도와 동 

일시하는 경향을 낳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구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었다. 18세기에는 또한 아포칼립스적인 방향성을 띤 여러 신문들과 편지들이 

발간되 기 도 하였다.59) 

3. 끝맺는 말 

우리는 앞의 검토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 

다. 첫째， 아포칼링스적인 테마와 그 문학 작품들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15세기 말-16세기초의 정교회와 이단자들인 유대중심주의자 

()i(lillOBC TBYIOIIlliii)들과의 갈등과 16세 기 말-17세 기 초의 니 꽁의 종교 개 혁 과 관 

련한 싸움이다. 

사실， 아포칼립스 문학은 대다수의 민중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학은 자신의 존재의 종말뿐만 아 

니라， 전 인류의 종말에 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 

는 역할을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러시아인들의 의식과 세계관의 특 

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일상생활은 항상적으로 아포칼립스와 연결되어 있 

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성서적 진리와 가치에 의해 평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행동과 평가를 세계 종말에 맞게 될 ‘최후의 심 

판’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포칼립스와 그와 관련된 고대 문 

59) 이런 신문들과 편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민중의 종말론 신문(Ha 

pOllHaJl 3CXaTOJlODI4eC I< aJl ra3eTa)~ (1731 년)， w세계의 종말에 관한 신문(ra3eTa 0 

I<OHue cBeTa)~(17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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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헌) 작품들은 끊임없이 ‘현재적 사건들’에 관한 일종의 해석의 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포칼립스 문학은 현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일반 민중 

에 대한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승 에삐파 

니 (HHOK En때aHHìl) ， 이 반 네 로 노프(HsaH HepOHOS), 주사제 아바꿈(npOTonon 

AssaKYM)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구교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 

적 선념과 교리를 수호하고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의 역할을 담당하기 

도 하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고대 러시아 문학(문헌)에 관한 기존 연구의 몇 가지 사 

실들을 수정하거나 혹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했다원초 연대기 (nOseCTb 

speMeHHbIX JIeT) J , r후띈스끼 교회지기 따라시이의 환영 (BHlleHHe XYTbIHCKOrO 

nOHOMap~ Tapac~)J ， r 시베리아 농민들의 환영 (BHlleH깨 CH6HpCKHX KpeCTb~H)J 등 

과 같은 문헌에서 아포칼립스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r 이고리 원정기」와 같은 작품을 전적으로 아포칼립스적인 작품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러시아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아포칼립 

스적인 맥락에서 분석 적용한 최초의 작품이 주사제 아바꿈의 작품이 아닐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즉， 아바꿈의 작품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후띈스끼 

교회일꾼 따라시이의 환영」에서 이미 러시아 현실에 대한 아포칼립스적인 분 

석과 적용의 예로서 살펴볼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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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Ne 

XapaKTepHCTHKa 3CXaTOROrHQeCKOR NH~OROrHH 

B pyCCKO꺼 RHTepa Type: 

OT ApeBHeR pyCCKO댄 RHTepaTypa AO nocTNoAepHH3Na(I) 

ßaK, 1bcOH-CO 

naHHa~ CTaTb~ nOCB~~eHa non비TKe Bhl~BHTb H CHCTeMaTH3HpOBaTb BCe na

M~THHKH ~peBHepyccKo때 JlHTepaTypbI, HMelO~He OTHomeHHe K anOKaJlHTHlIecKoìl: 

TeMaTHKe, C ueJlb lO onpe~eJleHH~ ee pOJlH B CTaHOBJleHHH H 매OpMHpOBaHHH 

oõ~eCTBeHHoro C03HaHH~ H MHpOB033peHH~ lIeJlOBeKa npeBHeìl: PyCH. 

AKTyJlaH3aUH~ anOKaJlHnTHlIecKoìl: TeMaTHKH H pe3KH꺼 nO~beM lIHTeJlbCKOr。

HHTepeca K JlHTepaType no~o6Horo CO~ep)I<aHH~ npeMHMy~eCTBeHHO 6bIJlH CB~3aHbI 

C HeCTa6HJlbHoìl: 3KOHOMHlIecKoìl: H peJlHrHo3Hoìl: cHTyaUHeìl: B CTpaHe. HpKHM 

npHMepOM 3Toro MoryT CJly :i<HTb nopy6e:i<Hble 3nOXlI KOHell XV - HaqaJlO XVI 

(õopbõa OpTO~OKCaJlbHOrO npaBOCJlaBH~ C epeCblO )J<H~OBCTBYIO~HX) H KOHeu XVI 

- HaqaJlO XVII(peJlH대03Ha~ peiþopMa HHKOHa). 

npOaHaJlH3HpOBaB Bce BblmeynoM~HyTble HCTOllHHKH MbI npHmJlH K 3aKJllOlIeH찌0 ， 

lITO MHpOB033peHHe cpe~HeBeKOBoro lIeJlOBeKa MO:i<HO oxapaKTepH30BaTb KaK 

MHpOB033peHHe anOKaJlHnTHqeCKOe, nOCKOJlbKy Bce ero MhlCJlH H nocTynKH 

H3Mep~JlHCb no mKaJle 6H6Jle ìl:cKHx HCTHH H ueHHOCTeη ， B nepBylO Ollepe~b B 

nepMaHeHTHOM COOTHeceHHH CBOHX ~e~HH외 “ HX oueHKH Ha CTpamHOM cy~e. TaKHM 

oõpa30M, <OTKpOBeHHe l10aHHa !)orOCJlOBa> H npHMbIKalO미a~ K HeMy anOKaJlHn

THlIeCKa~ JlHTepaTypa CTaHOBHTC~ CBoero po~a ~emeiþpaTopOM npOHCXon~~HX 

C06hlTHìl:. 

AnOKaJlHnTHlIeCKa~ JlHTepaTypa He TOJlbKO BbmOJlH~Jla Ha3H~aTeJlbHylO iþyHKUI뻐， 

HO H CJly :i<HJla BeCOMbIM opy*HeM, B nepBYIO Ollepe~b ， B pyKax cTapoo6p~~lIeCKOrO 

~BH:i<eHH~ ， lITO HaH60Jlee ~pKO OTpa3HJlOCb B COt깨HeHI쩌X 1’HOKa EnHiþaHH~ ， I1BaHa 

HepOHOBa, npOTonona ABBaKy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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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TaTbe 6bIJJH yTO '1HeHbI, CKOppeKTHpOBaHbI HJJH BOBCe OnpoBeprHyTbI yTBep)j(

neHH~ HCCJJenaBaTeJJeH p~na na~TH씨<OB npeBHepyccKo인 JJHTepaTyp삐. B '1aCTHOCTI’ 
6bIJJa nOKa3aHa HenpaBOMepHOCTb HrHOpHpOBaHH~ anOKaJJHnTH '1eCKOH TeMa THKH B 

<nOBeCTH BpeMeHHb~ JJeT> , <BHneHHH XyTμHCKoro nOHOMap~ Tapacl쩌>， <BHneHI쩌 

CH6HpCKHX KpeCTb~H> ， KaK H 6e3anneJJ~UHOHHOrO npH'1HCJJeHH~ <CJJOBO 0 nOJJKy 

HropeBe> K anOKaJJHnTH '1eCKOH JJHTepaType. 

Ha Ham B3rJJ~n， He COBCeM BepHO OTnaBaTb npHOpHTeT B nepeOCMhlCJJeHHH 

peaJJbHbIX HCTOpH '1eCKHX C06bITHH B pyCJJe anOKaJJHnTH '1eCKOH TeMaTHKH npoTonony 

ABBaKYMY(BnepBble B <BHneHHH XyTbIHcKOrO nOHOMap~ Tap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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